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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양산시의회(의장 임정섭)는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간의 회기로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 

18건 및 동의안 6건,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

리할 예정이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최선호 의원은 사송신도시가 양산을 



대표하는 명품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신도시 조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가자고 발언하였으며, 이종희 의원은 하북면 대통령 사저 건립과 

관련하여 불거진 주민들의 찬반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한 시측의 적극

적인 대응을 요청하였고, 정숙남 의원은 양산문화재단의 향후 방향성

과 재단 조직의 인사 등에 대해 제언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0일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서진부의원 대표발의)’과 경

부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지선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이종희의원 대표발

의)’을 채택하여 관련 기관으로 송부하였다.

한편 임정섭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동

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두 개의 노선이 포

함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부산,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부울경 메가

시티 구축의 중심이 될 양산에 KTX 정차가 없음에 아쉬움을 표현하

고 물금역 KTX정차는 우리시의 급선무로서 KTX 정차 유치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 회

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을 통

해 지난해의 양산시 행정 전반과 살림살이를 꼼꼼히 돌이켜 짚어봄으

로써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 바로잡고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22일간 함께 구슬땀을 

흘리자고 말했다.


